
석유공사, 에너지시설 보안 “낙제점”
발전소․석유기지 지진감지기능 미비 … 계측기 설치계획조차 없어

석유공사의 에너지시설 안보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댐과 화력 발전소, 석유비축기지 등 핵심 에너지시설에 지진 감지를 위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제대로 설치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10월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기지 9곳에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없어 자체 지진감지기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시설임에도 계측기가 없어 기상청의 지진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기지 3곳과 원자력 발전소에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태환 의원은 “에너지시설은 10월부터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의무화 대상시설임에도 아직 설치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하루빨리 자력 지진감시 기능을 갖추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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